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 아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일러주신 기도문이고 보니, 기도문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뛰어나는  

기도문이다. 그래서 주요 기도문 제일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성경에서 뽑아진 기도문이다. 

어떤 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 청하기를 `주님, 요한이 그  

제자들을 가르침과 같이 스승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소'하였다.  

이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바치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마태오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다. 

 

주님의 기도는 `사도신경'과 더불어,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기도문이며, 옛날에는 

예비신자들이 세례 직전에 `주님의 기도'를 외어 두었다가, 세례 성사 때에 비로소 하느님을  

참아버지로 부르는 `주님의 기도'를 공공연하게 바쳤었다. 그리고 그때 신자들은  

`주님의 기도'를 영성체 준비기도로 바치기도 했었다. 그래서 오늘에도 미사 때 영성체하기  

전에 `주님의 기도문'를 사제와 함께 바친다.`주님의 기도'는 또 어떤 경우에(예컨데,  

연옥 도문이나 성인 열품 도문 끝에서와 같이)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 속으로 바치는 때도  

있는데, 이것은 같은 정신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의 일치를 의미한다. 

 

`주님의 기도문'의 구성을 보면, 하느님을 부르는 말과, 그 다음 우리가 요구하는 일곱 가지  

요청으로 되어 있다. 처음 세가지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음 네 가지는 우리  

영혼과 육신을 위한 기도이다. 이것을 각각 풀이 하면 다음과 같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도, 먼저 상대방을 부른 다음 다른 이야기를 하듯이, 이제  

하느님과 이야기 하고자 하니, 먼저 하느님을 부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느님을 부르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때 사람들의 특별한 관습이다.  

하느님은 물론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곳곳에 다 계시나, 하늘을 특별히 말하는 이유는,  

그 때 사람들은 하느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줄로 알았고, 또 하늘은 높은 곳이니, 높은 곳에  

계시는 그 분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늘은 장차  

우리가 하느님을 영원히 뵈올 우리의 본 고향인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은, 그 때 유대인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하느님만을 찾고 있었으므로, 이것을 반대해서, 하느님은 어느 특정한 나라의  

하느님만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들의 공공 아버지라는 뜻에서 `우리'라는 말을 썼다.  

하느님께서는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으시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다른 말로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우리는 높은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부른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이에 따라 그의 이름도 존경을 받는다.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의 이름도 거룩하게 빛나야 함은 당연하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존경하고 찬미해서,  

그 이름의 거룩하심이 모든 이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구절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3가지 모양으로 알아듣는다. 첫째로 성인. 성녀들이  

복락을 누리는 천국(天國)을 말하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세우신 보이는 교회를  

말하며, 셋째로는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착한 마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하느님)의 나라는, 교회와 우리의 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음이니라'(루가복음17장 21절)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잡고, 모든 이가 아버지의 뜻대로 착한 마음으로 살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보이는 하느님의 나라, 즉 당신의 교회가 점점 자라나서  

하느님을 모르는 많은 이가 하느님의 나라인 교회를 알아서, 뭇 백성이 하느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느님의 나라가 이룩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나라가 오시며'하는 말의 뜻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대한다' 또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집으로 간다'라는 뜻이다. 혹은 `어디에 이르다', `미치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미치도록 기도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먼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살리고자 하심이 그의 

뜻이었다. 십자가를 택하신 하느님의 뜻은 곧 사랑이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 지금 천국에서는 모든 성인. 성녀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으므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천국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여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라신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느님을 참 아버지로  

공경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니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제는 영혼과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우리가 쓰고 있는  

식량을 말하는데, 이 말은 비단 매일 먹는 양식뿐 아니라 영혼 생명에 필요한 양식,  

즉 우리 영혼에 필요한 하느님의 은혜와, 영혼 생명을 길러 나가는 성체(聖體)성사도  

말한다. 이것 외에도 현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현세의 모든 생활  

필수품이 우리 힘으로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일용할'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루 먹을 양식만을  

찾을 것이지 10년, 20년 먹을 양식을 찾는 욕심쟁이 는 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지하고 살 것을 가르치신다.  

영혼.육신의 생명을 위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면 서 동시에  

하느님께 기도로써 도움을 청해야 한다.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여기서는 우리가 범한 죄의 용서를 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남이 우리에게 범죄했을 때, 우리가 먼저 그를 용서해  

주어야만 비로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고는 아무리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해 보았자 그것은 헛된 일 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해 준다는 조건하에서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말씀은 들어 보자. `대개 너희가 만일 그 죄를 용서해 주면 천상의  

너희 성부 또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사람에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성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마태오 복음 6장 14-15절). 얼마나 똑똑하게  

말씀하셨는가! 특히 다음 말씀은 우리 형제들 간에 화목하지 않고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그러므로 네 예물을 제대 앞에서 드려야 할 때에, 만일 네 형제가 너를 거스려 무슨  

혐의가 있는 줄을 거기서 생각하거든, 거기서 네 예물을 제대 앞에 머물려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고, 이에 와서 네 예물을 드려라 '(마태오 복음 5장 23-24절). 하느님께  

기도하고자 할 때, 형제들과 마음 상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이에  

기구하란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먼저  

화목하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의 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이란 말은 유인(誘引)이란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남을 꾀어서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말이다. 여기의 유혹은 시련, 고통, 어려움을 다 내포한다. 

이 기도문은 얼른 보기에 하느님께서 마치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같이 생각되나, 그것은  

아니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나쁜 것에로 이끌지 아니 하신다. 우리를 유혹하는 물건은  

세상의 체면, 욕정으로 기울어지는 육신과 악마들이다.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느님께서는 다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뿐이다. 왜 버려두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  

유혹과 싸워 서 공로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함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결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벅찬 유혹을 허락치는 않으신다. 

그러므로 유혹에 떨어져 죄를 짓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고 물리치면 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공이 된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도무지 죄악의 유혹조차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당하는  

유혹을 물리칠 하느님의 은혜를 빈다. 즉, 유혹에 떨어져 범죄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서  

공로를 세우는 힘을 주시도록 빈다. 
 

악에서 구하소서. ◎ 아멘. 
`악'은 항상 우리 언저리에 있는 모든 흉측한 죄악을 일컫는다. 불행히도 우리의 부주의와  

태만으로 우리가 이런 악에서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건져 주실 것을 빌면서 `주의 기도'를  

끝낸다. 

 


